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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주님의 말씀 *

사랑아. 

새 역사 때를 맞이하여 

신약에서 성약역사의 부활의 기간으로 넘어와 

하늘역사의 역사적 차원을 높이는 때가 다가왔다.

8월은 2차 부활의 때로 

선생이 한국에 온지 3년 6개월이 지난 달로 

이 또한 기점이 되는 달이다. 

사랑아. 

시대가 흐름을 타서 변화가 될 때, 

개인이 변화의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

이는 시대가 변함으로 

나 성자와 선생이 차원을 높일 것이며, 

너희 또한 개인의 차원을 높여 

변화를 이루는 때이니라. 

모든 변화에는 때가 있나니, 

물이 100℃ 가 되어야 끓는 이치와 같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 줄 때, 

성령의 바람이 너희 뒤를 밀어 힘을 줄 때, 

노를 저어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하여야 한다. 

사랑아. 

변화가 무엇이며, 

차원을 높이는 것이 무엇이더냐? 

변화한 자의 모습의 기준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주님을 신랑으로 대하며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해

요.)

맞다. 

변화의 기준은 

진정 성자를 성자 본체로 대하며, 

그 분체를 성자의 본체의 대상체로 대함이며, 

너희 마음속에 나를 진정 각 개인의 신랑으로 맞으

며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말함이다.

사랑으로 나를 부르고, 찾고, 맞이하며, 

진정 네 마음속에 

뜻이 있는 순결한 혼인 잔치를 맞음이라.

부활의 시작은 네 마음에서 일어나며, 

네 마음속 사랑의 변화가 첫 시작이며, 

내가 네게 주는 첫 신앙의 열매이니라.

(주님. 신앙의 열매가 사랑적 정신인가요?)

사랑아. 

정신이 나와 사랑의 관계를 함으로 맺는 

첫 열매가 되나니,

이 열매는 너희가 갈고 닦을수록 더욱 커져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열매가 됨이라.

과일도 그 맛과 크기, 모양에 따라 상품이 매겨지듯, 

너희가 나와 관계함으로 맺은 사랑의 열매 또한 

등급이 매겨진다. 

정신의 열매가 곧 내가 너희의 열매에 

등급을 나누고 담는 과수원 지기가 되나니, 

너희는 너희의 열매를 가꾸고, 

각자 더 값진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의 열매가 아름답고 향기 풍기니, 

그 열매를 따 먹으려 

들짐승, 산새가 날아드는구나. 

내가 선생을 통해, 

너희라는 열매를 지키고 있다. 

다 익은 열매는 과수원 지기가 따다가 

창고에 따로 모아 관리하며, 

아직 커야 할 열매는 

나무에 두어 자라게 한다.



때가 되어 익지 못한 나무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맺기를 과수원 지기가 끝까지 기다리니, 

너희는 몸부림치며 

어서 너희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창고에 쥐가 들고, 

나무에는 산새가 앉아 열매를 노리니, 

너희는 긴장을 풀지 말며, 

끝까지 회개하며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친히 지키리라. 

사랑아. 

마지막 때, 

사탄이 너희를 시험함이 무엇이겠느냐?

(사랑의 시험이 아닌가요?)

맞다. 

이때 사탄은 너희가 내게 나오는 

사랑을 가로채려 노리고 있으며, 

너희의 익은 열매를 뺏으려 하니 

이는 정신적 타락이며, 

죽음이며 사랑 타락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찾아 지킬 수 있도록 

너희의 사랑을 잘 지키며 

사랑의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마지막 때에 

육적, 영적, 혼적의 이성의 타락이 있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하며 근신하여라. 

애써 익은 너희의 열매를 

나 성자가 취하기 전 

도둑이 들어 따 가고 있으니, 

너희는 위급함을 깨닫고 

조심 또 조심하여라.

또한 네 정신과 마음에 썩은 부분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며, 성령으로 치유를 받고, 

더욱 온전히 스스로를 만들 때이다. 

깨달았느냐? 

부디 온전하여라. 

정신, 마음, 육신으로 온전하여라. 

그로 인해 부활의 때에 변화를 이루라. 

진정 사랑한다.

너희에게 사랑, 정신을 축복하며, 

말씀을 전한 성자 주 예수다. 

사랑한다. 


